
    
      


아나키스트 연대

(성)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ㄹ... 아니다 이 악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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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포르노그라피는 제도와 규범에 의해 억압된 시대적인 성적 욕망의 분출이라는 혁명적 기제였다.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는 푸른 피를 가진 존재였던 왕공귀족들을 붉은 피의 욕망의 대상으로 끌어내린 그들에 대한 에로 동인지가 등장한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 그 고결한 도덕이 감추고 있는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 나왔다.




그리고 그렇기에 국가는 언제나 포르노그라피를 억압하고 통제해왔다. 조선시대의 고고하신 유자(儒者)님들부터, 퇴폐미술전을 개최한 나치독일이 그러했고, 혁명 러시아가 ‘그나마’ 혁명적이던 시기 이루어진 <새생활투쟁>의 성과를 철회하신 강철의 대원수까지, 국가권력은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복종의 기제를 건설한다. 그렇기에, 조선반도의 대통령이 어느 당에서 나오건 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포르노그라피를 언제나 규제하고, 차단했다.




그리고 위대한 자본주의의 시대가 밝았고,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그들의 앞에서, ‘억압된 욕망의 분출’마저 자본이 이윤을 창출하는 기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자본을 가진 만큼”, “자본이 허용하는 만큼” 자기 욕망을 분출할 수 있다. 누군가는 자기 섹슈얼리티를 자본에 판매하고, 누군가는 자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산다.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이 두 노동을 중계하는 자본이다. 그러니, 국가의 규제에는 코웃음을 치던, 인도 정부가 유입을 규제하자 대놓고 트위터에 우회주소를 올리던 PornHub이,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와 페이팔이 거래를 막자 급격히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




에르네스토 게바라의 얼굴이 박힌 티셔츠를 입는 것이 반미반제 공산주의 혁명의 상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포르노그라피는 더 이상 성해방의 기제가 될 수 없다. PornHub에 올라오는, 나체로 읽어주는 <빵의 쟁취>영상을 보는 것은 결국 PornHub이라는 포주에게, 그 스트리밍을 올린 스트립 클럽에게 돈을 주는 것이지, 아나키즘이 될 수 없듯 말이다.




자본은 자유롭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자가 자본이니, 그보다 더 자유로울 수 없다. 자본은 인간의 예속 위에 자유롭다. 그렇기에 ‘자유’와 ‘자본화’는 종종 혼동된다. 그러다보니 아나코-캐피탈리즘이라는 끔찍한 혼종이 등장하기도 하고, ‘자유’라는 단어가 우파에 잠식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성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성애의 자본화, 혹은 성노동의 비범죄화는, 어느덧 성해방 담론인 양 이야기된다. 이번 PornHub에 대한 금융자본의 보이콧에 있어서도, 그것이 성노동자의 수입을 줄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국가와 자본이 성욕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PornHub을 무슨 성해방투사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성해방은 “성애(혹은 비성애)의 자유”에서 비롯하는 것이지, “성애의 자본화”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애를 결정할 자유”가 성해방이지, “타인의 성애를 돈내고 관람할 자유”는 성해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위 “성노동운동가”나, “성자유주의자”님들께서 성노동자의 생존권이 어떻네, 섹슈얼리티의 자유로운 사용이 어떻네 이야기하실 것을 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렵다고, 그 회사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깎아가며 “상생”하거나 일부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것을 “노동자의 자유”라 표현하지는 않는다. 회사가 어렵다고 무급 연장 · 야간노동을 하는 것이 자기 노동력의 자유로운 사용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저 자본에 대한 예속의 강화일 뿐이다. 이처럼, 성노동자들이 PornHub을 옹위하는 것 역시, 성애의 자본에 대한 예속을 강화하는 것이 될 뿐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PornHub이라는 “글로벌 포주”에 대한 규제가, 성노동자들 본인의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금융자본에 의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다. 성노동자 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을, 혹은 타인의 섹슈얼리티를 착취하고 있는 “포주”를 몰아내고, 자기 섹슈얼리티의 “자유로운” 사용을 울부짖을 때, 비로소 국가로부터도, 자본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성해방이 도래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